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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1994년 중국의 조세개혁 이후를 대상으로 조세제도 및 주요 세목의 특징을 분석하

고, 우리나라 對中 투자기업이 겪는 조세상의 어려움이나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던 중국경제는 2005년에도 GDP 성장률이 9.9%에 달해서(중

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GDP기준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1)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10여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 면에서 중국은 1996년부터 우리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2003년 상반기에 미국을 추월해서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가공무역의 비중

이 높은 중국의 대외수출과 한국의 對중국 수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나

고 있다. 

중국측의 통계에 의하면,2) 1990년 이후 본격화된 우리 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2004년 말 현재 누

계 총 11,367건에 109.7억 달러(실행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말 기준으로 홍콩, 버지니아

제도 다음으로 많다. 對중국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2002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

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시장의 잠재력,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 경

제발전단계 및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한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對중국 투자

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중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중

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조세제도는 투자 준비단계에서 

기업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 활동의 중요한 

외부환경으로서 조세제도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세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對中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애로 사항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이용한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불안정성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 그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조세구조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조세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한 

1) 최근 아시아 국가의 경제 회복 및 세계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 및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재정정

책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등으로 인해서 국민경제(GDP)가 2000년9.0%, 2001년 8.8%, 2002년 7.7%, 2003

년 9.1%, 2004년 9.5%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 주중한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의 자료이다. 이하의 對중 투자에 관한 데이터는 이 자료에 기

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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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3) 본 고는 이들 논의와는 달리 對中 투자기업이 중국의 관

련 세목의 불안정성이나 조세구조나 조세행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본 고는 경제발전과 함께 조세구조가 직접세 구조로 

변해간다고 하는 주장을 중국세제를 이용하여 검증한다기 보다는,4) 중국 세제의 불안정성(외자기

업소득세 및 증치세(增値稅)의 불안정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불안정성이 존재하

는 상황 하에서 소득과세나 유통과세에서 나타나는 조세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지를 논의

하고자 한다.

한상국(2004)에서는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對中투자기업이 겪는 조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 증치세(增値稅), 각종 준조세, 이전가격세제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 있다. 본고

에서는 한상국(2004)의 연구를 보다 발전시켜, 중국의 조세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세목을 대상으로 그 불안정성의 정도를 계측하여 중국세제의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중

국 조세수입 중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증치세의 환급 등과 관련된 조세행정 및 그 불안정성을 논의

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對중국 투자자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 본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제Ⅱ장에서는 중국조세구조

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투자자와 깊이 관련된 세목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세목의 불안정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불안정성 척도는 해당기간(1994～

2004)동안 해당 세목의 평균신장율 추정식의 표준오차에 더하여 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이용

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중국 세제에서 가장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증치세의 불안정성에 초

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증치세의 경우 특히 환급문제와 관련하여 그 불안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최근의 조세정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서 對중국 투자자의 대처방안으로서 

외자기업소득세 및 증치세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며, 제Ⅵ장은 결론이다.

3) 예컨대 조세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를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외생적인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찾는 것은 H. 

Hinrichs(1966)의 입장이다. 또한 조세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 연구 가운데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즉 

다수결원리에 따라 조세구조의 특정측면을 분석한 것으로서는 Romer(1975), Roberts(1977), Meltzer and 

Richard(1978)을 들 수 있다. 나아가 Musgrave(1969)도 행정비용이나 과세기회(opportunities to tax)와 같은 특

정요소를 가지고 조세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구조에 관한 논의는 꽤 오래 전부터 논

의되어 온 과제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이들 논의는 주로 조세구조 자체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4) 조세구조형성의 이론적 기초를 다룬 것으로서는 Hettich and  Winer(1988)와 Kiesling(1990)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본고와 같이 소득과세, 소비과세의 구체적인 세목을 이용한 조세체계의 특징규명

을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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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조세구조의 특징

1. 중국 조세정책의 특징
조세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조세구조는 경제발전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발전하게 된다. Abizadeh and Wyckoff(1990, 

p.483)는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조세구조는 직접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변해간다고 하고 

있다.5)

중국은 현재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 형식의 증치세라고 하는 유통세 위

주의 조세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4년 증치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6) 이후 증치세의 비중은 약간 

저하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증치세가 중국 조세수입의 절반 정도(2004년 48.9%)를 차지하는 가

장 중요한 세목이다(<표 2> 참조). 중국에서 개별 물품소비세로서의 특성을 갖는 것이 소비세이다. 

그러나 소비세 세목의 세입 구성을 보면 1994년 10.2%에서 2004년에는 6.0%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에 외자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아직 증치세 등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나 소득

과세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통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소득과세(직접세)의 비

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중국의 조세구조도 Abizadeh and Wyckoff(1990)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의 소득증가와 함께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소득세 및 외자기업소득세 등의 소득과세는 더욱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과세를 하는 것은 정부이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또한 개개인은 정부의 정책실시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한다. 즉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지출 또는 재정정책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며, 또한 정부

가 자신소유․점유의 소득, 소비 및 유통, 자산보유 및 거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조세를 징수해 갈 

것인지를 생각한다. 그리하여 정부로부터의 순편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즉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지

출에 따른 편익과 자신의 경제행위 대상에 대한 조세부과에 따른 손실과의 차이가 더 클수록 개인은 

정부를 더욱 지지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개인의 지지를 파악하여 조세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상은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에서 조세정

책이란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중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조세정책은 중시되고 있

5) 나아가 Yousefi and Abizadeh (1990)에서는 조세구조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 중국 정부는 경제체제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994년에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王朝才(2002)는 동 

세제개혁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국제적인 조세 관례 및 기준에 근접하는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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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시각이 1994년의 세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책당국은 조세

정책이란 국가의지의 산물이며, 조세란 국가 권익의 중요한 표현인 동시에 과세여부는 당해 국가의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한상국, 1997).

王朝才(2002)는 향후의 세제개혁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 뒷받침, WTO규정 준수, 거시조절능

력 강화 요구에 따른 세법의 통일, 세부담의 공평, 세제의 간소화, 세원의 확대, 세율의 조정, 새로운 

세목의 합리적인 징수, 과도한 조세우대정책의 점진적인 폐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세제개혁 방향이 제기되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중국 정책당국의 시각

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자연인)이나 기업(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구조를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조

세구조는 하나의 여건, 즉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목적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행동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對중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중국의 조

세제도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의 최근 세제개혁

의 개요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세수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중국 세제의 특징에 대

해 보기로 하자.

2. 주요 세목으로 본 중국세제의 특징
중국은 1983년 국영기업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 즉 이개세개혁

(利改稅改革)을 2차례에 걸쳐 단행하였다.7) 이에 따라 기업이 실현한 모든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는 

전통적 사회주의 방식에서 이윤의 일정비율을 조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와 기

업의 이익분배관계를 조세제도라는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화되었다. 그 결과, 기업의 자주권의 확대

에 따른 기업 활력의 증대 및 조세에 의한 강제성의 확보로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가져

왔다. 이개세개혁은 중국의 조세구조를 유통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크다고 할 것이다. 1984년 9월 제2차 이개세개혁을 단행하면서 유통단계의 조세를 정비하여 종래

의 공상세(工商稅)를 산품세(産品稅), 영업세(營業稅), 증치세의 세 종류로 대체하였다.8)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경제체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시장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기

존의 공상세제로는 더 이상 조세의 거시조절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에 그 동안 준비하여 온 경제체제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994년에 시장경제에 적합한 조세제도

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7) 이개세개혁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세수의 제도화가 이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국(2004)

을 참조바람.

8) 이외에도 건물세(房産稅), 토지사용세, 도시건설세, 차량선박사용세 등 4가지 지방세를 징수하여 지방정부

의 조세수입을 확대하였고, 대·중형국영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납부 후 이윤에 대하여 조절세를 부과

하였다. 이로서 중국 세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서 1994년 세제개혁 전까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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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의 세제개혁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도 가장 광범위하고 

내용면에서도 가장 깊이가 있으며, 중국경제의 발전과 개혁의 심화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다. 1994년의 세제개혁으로 인해 중국이 시장경제에 적합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 기업이 본격적으로 對중 투자를 실시하는 시기와도 관계가 깊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주요 세목의 세수구성에서 본 중국 세제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 세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증치세(48.9%)이며, 그 다음으로 영업세

(13.9%), 기업소득세(12.2%), 개인소득세(6.8%), 소비세(6.0%) 및 외자기업소득세(3.6%)이다(괄호 안은 

2004년의 총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9) 이들 6개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1.5%에 달하며, 

1994년 이후를 보아도 그리 변화가 없으며, 기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세목은 對중국 투자기

업도 부담해야 하는 세목이다.10) <표 1>은 이들 6개 세목에 관한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와 <그림 1>은 1994년 이후의 이들 세목의 세수입 구성추이를 나타낸 것이며, 이 표 또

는 그림으로부터 주요세목의 세수변화로 본 중국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점이다. <표 2> 또

는 <그림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증치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48.9%로서 전체 조

세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시계열적으로 증치세의 비중이 비록 1994년 52.5%에서 

2004년 48.9%로 약간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증치세는 여전히 중국 조세의 기간세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총세수의 절반 정도를 증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증치세를 부담하

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증치세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對

중 투자자와 관련하여 증치세에 있어 중요한 점은 증치세에 관한 환급문제라고 할 것이다. <표 2> 

또는 <그림 1>을 보면 증치세의 추이가 그리 변동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재화 증치세 

환급이나 증치세 면세․공제․감액조절 등 對중국 투자기업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면, 증치세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고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증치세와 관련된 환급문제 및 증치세의 

불안정성에 대하여는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둘째,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유통과세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비록 그 하락율이 그리 높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증치세가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수출세액 환급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제Ⅳ장의 <표 

5> 참조). 한편 소비세의 비중을 보면, 1994년 10.2%를 차지하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 1999년에는

9) 이들 주요 세목의 1994～2004년까지의 시계열 추이에 관하여는 <표 2>를 참조바람. 중국의 현행 조세

는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유통세류, 자원세류, 소득세류, 특정목적세류, 재산 및 행위세류, 농업관련세

류라는 6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의 세목 분류에 따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한상국(2004, pp. 46～50)을 참조바람. 또한 한상국(1995)에서는 중국

조세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10) 외자기업이 부담하는 세목에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외자기업소득세, 자원세, 인화세, 도재세, 성시방지

산세, 차선사용패조세, 계세,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 차량구치세 및 선박톤세가 있다. 한상국(2004,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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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04년 6.0%까지 줄어들고 있다.11) 이처럼 증치세나 소비세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다는, 이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

과세의 비중이 유통과세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록 늘어났다고 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소비과세의 상대적인 하락과는 반대로, 외자기업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등 소

득과세의 비중이 빠른 속도록 증가하였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득과세 중에서도 외자기업소득

세와 개인소득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표 2>와 <그림 1>을 보면 외자기업소득세는 1994년 총조

세 수입의 비중이 0.9%로 1%를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3.6%까지 상승하고 있다. 개인소

득세는 1994년 총조세 수입의 비중이 1.4% 수준으로 소비세 비중(10.4%)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

으나, 2004년에는 6.8%로 소비세 비중(6.0%)을 능가하는 수준으로까지 상승하고 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유통세유

 1) 증치세

 2) 소비세

 3) 영업세

－중국경내에서 재화의 판매․가공 

․수리서비스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가솔

린, 디젤유, 타이어, 오토바이, 소

형차량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호텔, 음식 등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재화의 판매가격 

과세용역의 가격

－소비재의판매가

격 (증치세 제외

가격)

－과세용역 제공에 

따른 영업수입액

－17%(일부품목 13%)

－수출재화 영세율

－비례세율(3～45%)

－정액세율

－3% 혹은 8% (오락업

5～20%)

소득세류

 4) 기업소득세

 5)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6) 개인소득세

－연간 수입총액에서 대응되는 원

가․비용 등 공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생산 

․경영활동 소득과 기타소득

－임금 및 급여소득

－개인사업자 소득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

－개인서비스, 원고료, 특허권사용

료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상금 등 우연발생소득

－과세소득

－과세대상 소득액

－월소득액

－연간소득

－연간소득

－과세대상소득액

－수입금액

－33%

－기업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

－5%～45%

－5%～35%

－5%～35%

－20%

－20%

<표 1>  주요 세목의 개요

자료：한상국(2004, p. 48).

11) 한편 영업세의 경우를 보면 1994년 13.4%에서 1998년17.7%까지 상승하고 있으나, 그 후 다시 하락하여 

2004년에는 13.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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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인 또는 중국 국내

의 소득 증대가 현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과세의 비중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한 원인으로는 개방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가 무엇보다도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소득과세의 빠른 신장성과 함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Ⅲ장에서 

보듯이, 소득과세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이다. 對중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과세의 불안정성에도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
소득세

외자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

좌측6개
세목합계

총세수입
(100%)

1994 52.50% 10.20% 13.40% 12.60% 0.90% 1.40% 91.10% 5,071

1995 50.90% 9.50% 14.60% 12.60% 1.20% 2.20% 90.90% 5,974

1996 49.90% 9.10% 15.10% 11.50% 1.50% 2.70% 89.80% 7,051

1997 47.50% 8.70% 16.50% 11.30% 1.70% 3.20% 88.90% 8,226

1998 47.30% 9.20% 17.70% 9.40% 2.00% 3.70% 89.40% 9,093

1999 48.80% 8.30% 16.40% 9.80% 2.10% 4.00% 89.40% 10,315

2000 48.60% 6.90% 14.90% 11.40% 2.60% 5.20% 89.60% 12,666

2001 46.80% 6.20% 13.70% 14.00% 3.40% 6.60% 90.70% 15,166

2002 47.90% 6.30% 14.50% 11.60% 3.60% 7.10% 91.10% 16,997

2003 49.30% 6.00% 14.00% 11.40% 3.40% 6.90% 91.10% 20,466

2004 48.90% 6.00% 13.90% 12.20% 3.60% 6.80% 91.50% 25,718

자료：中國統計年鑒 및國家稅務總局(http://www.chinatax.gov.cn)

<표 2>  주요 세목의 세수비율 추이(1994~2004)
(총세수입 단위：억위안)

넷째, <표 2>와 <그림 1>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 지방세보다는 중앙세(국세)의 비

중이 높고, 중앙세의 상당부분이 공향세(共享稅) 제도를 통하여 지방으로 재정이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하는 점이다. 공향세제도는 지방과의 공동세 또는 지방교부세와 같이 특정 해당 세목의 일정비

율을 지방정부의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앙세(국세)와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약 7:3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다. 예컨대 2004년 ｢중앙세：지방세｣의 비율은 ｢69.4%：20.6%｣이며, 

1995년 이후를 대상으로 시계열적으로 그 비율을 계산하여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12) 공향세 중에

서도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증치세인데, 증치세의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

정부에 귀속된다. 이상과 같은 조세구조로부터 중국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위주의 조세구조로 

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는, 만일 중국정부가 지방의 세입확대를 통한 지방경제정

책을 표방한다고 하는 경우, 현행 세제 하에서는 예컨대 증치세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증치세를 

부담하는 對중 투자자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中國財政年鑑(2004) 및 中國統計年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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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세목의 세수비율 추이(1994~2004)

Ⅲ. 주요 세목의 불안정성

1. 주요 세목의 불안정성 척도
경제성장시 조세 수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며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달리 말하면 해당 세목의 실제 세수입은 그 추세(trend)를 나타나는 이론적인 값보

다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지면서 증가한다. 이 때, 해당조세수입의 실제값과 이론적인 값의 차이를 반

영한 변동성의 정도를 불안정성의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방법으로서 해당기간(1994～

2004년의 11년간)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의 증가추세를 표현하는 식을 최소자승법

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추정식의 표준오차를 불안정성의 척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log T i= a+bti+e i

여기서 T i 는 i 세목의 조세수입, ti는 기간으로 여기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11년간이며, 

e i 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식(1)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ti의 계수치는 근사적으로 각 과세 수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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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신장률), 즉 해당기간 동안의 i 세목의 평균  신장률(growth rate)이 된다.13) Gentry and Ladd(1994), 

White (1983)에서는 위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해당 세목의 신장률(신장성)을 계산하고 조세구조의 평

가를 시도하고 있다.14) 본 고에서도 이 신장률을 제시하면서, 안정성 지표로서 식(1)을 해당세목(여

기서는 6개 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한 식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을 동 세목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한다. 표준오차라 함은 잔차(실제치와 이론치의 차)의 합을 표본수(보다 정확

하게는 자유도)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식(1)에 기초하여 이들 주요 세목의 신장성과 불안정성의 계산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의 신장성과 불안정성의 계산결과로부터 1994년 조세개혁 이후부터 2004년에 걸쳐, 중국 

조세수입은 전체적으로 평균 6.8%의 신장률을 기록하나, 주요 세목 간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표 3>의 계산결과에 기초하여 중국세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소득과세(기업소득세, 외자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유통과소비세, 

영업세)에 비해 세수입의 신장률이 높다는 점이다. 

신장률 불안정성

조세수입합계  6.81% 0.0163

  1) 증치세  6.57% 0.0236

  2) 소비세  4.23% 0.0279

  3) 영업세  6.56% 0.0343

  4) 기업소득세  6.84% 0.0626

  5)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1) 12.75% 0.0437

  6) 개인소득세 13.52% 0.0614

주：1)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를 외자기업소득세로 줄여 논의하기로 한다.

<표 3>  주요 세목의 신장률과 불안정성(1994~2004)

13) T i의 대수(log)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t i 의 계수에 100를 곱하면 세수입의 성장률(%)이 된다. 왜냐하면 b는 

t i 의 기울기인데 식(1)을 ti 에 대해 미분하면, b=d ( logT i )/dtt=(dT i /T i )/dti(n1)가 되는데, 식(n1)에서 b는 

곧 해당기간동안( dti) 해당 세목의 세수입 증가율 (dT i /T i )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이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

다. 이때 b에 100을 곱하면 해당 기간동안의 세수입 신장율(%)이 된다. <표 3>의 신장성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한 값이다.

14) 조세체계(또는 조세혼합(tax mix))가 국가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각국마다 다른 형

태를 보이는 조세체계(또는 조세혼합)에 대하여 White(1983)는 조세수입의 신장률(growth rate)과 안정성

(stability)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Harmon and Mallick(1994)은 White의 모델을 발전시켜 

Suits(1977)지수를 수직적공평의 척도로서 모델화하고 있다. Gentry and Ladd(1994)는 신장률, 안정성에 더

하여 공평성 및 경쟁성까지 조세구조의 특성에 포함시켜North Califonia와 Massachusetts의 조세구조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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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주요조세의 해당기간동안의 신장률을 보면 증치세가 6.57%, 소비세가 4.23%, 영업세

가 6.56%인데 비해 기업소득세가 6.84%, 외자기업소득세가 12.75%, 개인소득세가 13.52%로서 소득

과세가 유통과세에 비해 세수입의 신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동기간동

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소득과세가 소비과세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세수입의 신장률(신장성) 척도로부터도 고도성장과 함께 소득과세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소득과세의 불안정성이 유통과세보다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과세가 유통과

세보다 경기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3>으로부터 

유통과세의 불안정성(표준오차)을 보면, 증치세가 0.0236, 소비세가 0.0279, 영업세가 0.0343으로서 소

득과세의 불안정성(기업소득세 0.0626, 외자기업소득세 0.0437, 개인소득세 0.0614)보다 낮게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소득과세 중에서도 기업소득과세를 보면 외자기업소득세가 중국 내부의 기업에 적용되는 

(내자)기업소득세보다 세수의 신장률이 월등히 높다고 하는 점이다. <표 3>을 보면 외자기업소득세

와 개인소득세의 신장률은 각각 12.75% 및 13.52%로서 기업소득세의 신장률 6.8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간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 내부기업보다 상대

적으로 외자기업의 요인에 의해 견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외자기업에 의해 견인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중국 내부의 개인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지래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소득을 창출함으로 인해 개인소득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다. <표 3>으로부터 동기간(1994～2004)

동안 외자기업소득세가 12.75%의 평균신장률을 기록하였고, 개인소득세가 13.52%의 평균신장률을 

기록한 사실로부터 외자기업이 중국 내 개인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표 3>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대상기간동안 평균신장률과 불안정

성을 구해보면 국세의 신장성은 6.59%, 지방세의 신장률은 7.15%로 지방세의 신장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불안정성(표준오차)은 국세가 0.0252, 지방세가 0.0220으로 지방세가 오히려 낮게 나타난

다. 이는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향진(鄕鎭)의 토지 및 고정자산에 부과되고 

있고, 지방세입이 공향세(共亨稅)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조달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신장률로 나타낸 세수의 신장성이나 표준오차로 나타낸 세수의 불안정성 지표는 하나의 수

치로 나타내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세목간 특징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

에 그 수치척도만으로는 해당 세수의 시계열적인 신장성이나 (불)안정성 패턴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 각 세목의 해당기간 동안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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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의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시계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石弘光(2001)). <그림 2>는 동기간(1994～2004)동안의 주요 세목의 세수의 전년도 대비증가율을 

계산하여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2>에서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생략하고 있다. <표 4>에서는 이들 두 세목을 포함한 6개 주요 세목의 전년대비세수 증가율의 계

산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와 <표 4>로부터 동기간(1994～2004년) 주요세목의 신장률(신장성)과 안정성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와 <표 4>로부터도 유통과세보다도 소득과세의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것

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995년의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을 보면, 1994년 개혁의 영향도 있어 개인

소득세는 80.9%, 외자기업소득세는 54.3%나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그 후 전년대비 증가율은 

1999년까지 증가율의 정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2000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외자기업소득세 49.7%, 개

인소득세 59.4%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소득과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1년에도 매우 높은 수

준(외자기업소득세 57.2%, 개인소득세 50.8%)이었으나, 그 후 다시 그 증가율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

다. 이처럼 외자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등 소득과세의 변동성(불안정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소득과세에 비해 증치세와 소비세는 전년대비증가율이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세제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증치세의 전년대비증가율은 대상기간(1994～2004년)동안 10～

25%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치세의 전체세액의 패턴이 중국세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

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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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증치세, 소비세, 소득과세 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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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조세의 전년대비 증가율

증치세 소비세 외자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1995 14.20%  9.70% 54.30% 80.90% 27.80% 17.70%

1996 15.70% 13.50% 40.70% 46.90% 22.50%  7.80%

1997 11.20% 11.30% 37.10% 34.50% 27.00% 14.80%

1998 10.00% 17.20% 27.50% 30.30% 18.80% －8.10%

1999 17.00%  2.00% 19.30% 22.40%  5.50% 17.90%

2000 22.20%  2.70% 49.70% 59.40% 11.20% 43.10%

2001 15.30%  7.90% 57.20% 50.80% 10.60% 46.90%

2002 14.80% 13.30% 20.20% 21.60% 18.40% －7.00%

2003 24.00% 13.90% 14.50% 17.00% 16.30% 18.70%

2004 24.70% 26.90% 32.20% 22.60% 24.90% 34.10%

자료：中國統計年鑒 및國家稅務總局 (http://www.chinatax.gov.cn)

<그림 2>에서 보듯이 외자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등의 소득과세가 증치세나 소비세 등의 유

통과세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갖고 불안정한(변동의 정도가 심한) 움직임을 보인다고는 하나 제2장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소득과세의 비중은 증치세 등의 유통과세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낮

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세목간의 증가․감소의 상쇄가 나타나기 때문에 총조세 수입으로 본 중국조

세의 불안정성은 낮은 것처럼 나타난다.15) <표 3>의 계산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 조세수입 전

체의 불안정성(표준오차의 값은 0.0163)은 개별세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개별세목이 총조세 수입에 비해 불안정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증치세를 보면 

0.0236으로 다른 주요세목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목간의 상호상쇄 및 총조세수입의 안정성에 대해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1999년과 

2000년의 전년대비증가율은 증치세가 17.0%와 22.2%로 높은데 비하여, 소비세는 2.0%와 2.7%로 그

리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두 세목은 세수구성비율이 높고, 증가율 상호간의 상쇄(smoothing)

하는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총조세수입은 대상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과세의 내용을 볼 때 對중 투자자로서는 중국세제가 상

당히 불안정성이 크다고 하는 점이다. 

외자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불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불안정성 척도를 나타내는 <표 3>의 결과나 전년대비 세수입 증가율을 나타

내는 <그림 2>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치세가 안정적인 듯이 보이지만, 중국투자자의 입

장에서 볼 때 실제로는 증치세의 경우에도 상당히 불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특히 對중 투자

자와 관련이 깊은 증치세 환급문제에서 불안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

히 살펴보기로 하자.

15) 이처럼 세목간의 증가와 감소간의 상호상쇄가 전반적인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낮게 나타나도록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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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치세의 불안정성

본 장에서는 증치세에 초점을 맞추어 그 불안정성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대부분의 부가가치세제

에서는 소비지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품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 증치세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수출품

(재화)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과세원칙상 타당하다. 증치세에서도 재화의 수출에 따

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액환급이 아닌 부분환급에 그치고 있어서 그 환급의 불안정성이 심

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증치세 및 소비세와 관련하여 수출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출재화 증치

세 환급, 증치세 면세․공제․감액조절, 그리고 수출소비품 소비세 환급의 세 종류가 있다. 이중 수

출재화 증치세 환급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증치세 면세․공제․감액조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재화 환급문제는 중국이 수출지향성이 높고, 또한 對중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예의 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 <표 5>를 참조하면서 수출세액 환급규모

를 증치세와 소비세의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그 환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로 하자.

① 수출세액
환급합계
(②+③+④)

② 수출재화
증치세환급

③ 증치세
면세․공제
․감액조절

④ 수출소비품
소비세환급

⑤ 증치세중
환급합계의
상대적규모

⑥ 소비세중
환급합계의
상대적규모

1994 －450.2 －448.3  －1.9 －16.80% －0.40%

1995 －548.7 －544.2  －4.6 －17.90% －0.80%

1996 －827.7 －822.1  －5.6 －23.40% －0.90%

1997 －432.7 －428.7  －3.9 －11.00% －0.50%

1998 －436.3 －404.9  －27.6  －3.7 －10.10% －0.40%

1999 －627.1 －578.9  －41.8  －6.4 －12.30% －0.70%

2000 －810.0 －735.4  －67.0  －7.6 －13.00% －0.90%

2001 －1,071.5 －929.6 －134.6  －7.3 －15.00% －0.80%

2002 －1,259.4 －738.2 －514.5  －6.6 －15.40% －0.60%

2003 －2,039.0 －1,419.0 －609.1 －10.9 －20.10% －0.90%

2004 －2,195.9 －1,439.8 －745.0 －11.1 －17.40% －0.70%

주：⑤의 증치세 환급합계의 상대적규모는 ②수출재화 증치세환급액과 ③증치세면세, 공제, 감액조절의 합

계를 증치세수입으로 나눈 결과, 즉, [(②+③)/증치세액]을 계산한 값이다. ⑥의 소비세 환급합계의 상

대적규모는 ④수출소비품 소비세환급을 소비세수입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자료：中國統計年鑒 및國家稅務總局(http://www.chinatax.gov.cn)

<표 5>  수출세액 환급합계와 증치세 및 소비세 중 환급액의 상대적 규모

(환급액의 단위：억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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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보면 재화의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이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환급

액이므로 표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나 그 절대액 규모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증치세의 면세․공

제․감액조절이 1998년부터 실시되어 그 규모가 절대액으로 보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에는 134.6억 위안16)에서 2002년에는 514.5억 위안으로 2001년에 비해 282%나 증가하고, 2004년에는 

745.0억 위안으로 재화의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규모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증치세의 면세․공제․감액조절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해석하면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재화의 증치세 환급에 대한 대응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증치세 환급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3>  증치세 및 소비세 환급합계의 상대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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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증치세 환급합계와 소비세 환급합계를 각각 증치세액 수입과 소비세액 수입으로 나

누어 그 상대적 규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표 5>의 ⑤와 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절대액을 표시하기 위해 <그림 3>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하여 표시하고 있다).

<표 5>의 ⑤, ⑥ 또는 <그림 3>을 보면 증치세 환급합계가 증치세 수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상대적 규모는 1994년 16.8% 수준이었다가 1996년 

23.4%까지 증가하나 1998년에는 10.1%로 하락한다. 그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6) 1위안(元)은 2006년 2월 28일 발표 기준환율로 120.84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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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증치세 환급의 변동성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증치세 환급의 변동

과 비교하면 수출소비품 소비세환급은 그 규모도 작고(<표 5>의 ④), 소비세 환급의 소비세 수입에 

대한 상대적 규모도 1%를 밑돌고 있다.

증치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수출품만이 아닌 내수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출재화 증치세 환

급’과 ‘증치세 면세․공제․감액조절’의 상대적 규모가 증치세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표 5>의 ②에서 보듯이 증치세 규모가 절대액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1996

년과 2003년을 보면, 상대적 규모를 반영하는 <그림 3> 또는 <표 5>의 ⑤에서도 그 규모가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수출재화 증치세 환급규모가 증치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對중 투자자로서도 증치세 환급의 불안정성(변동성의 정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수출세액 환급의 불안정성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환급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이용하기로 한다. <표 6>과 <그림 4>는 수출세액 환급합계, 수출재화 증치세 환급, 그리고 증치세 

면세․공세․감액조절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세액환급합계 21.9 50.8 －47.7 0.8 43.7 29.2 32.3 17.5 61.9 7.7

수출재화증치세 환급 21.4 51.1 －47.9 －5.6 43.0 27.0 26.4 －20.6 92.2 1.5

증치세 면세 공제 등 － － － － 51.4 60.3 100.9 282.2 18.4 22.3

자료：中國統計年鑒 및 國家稅務總局 (http://www.chinatax.gov.cn)

<표 6>  수출세액환급 합계 및 증치세 환급의 전년대비 증가율

<표 6>과 <그림 4>의 수출세액 증치세 환급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그 변동성의 정도가 

제3장에서 설명한 증치세의 전년대비증가율(<그림 2> 및 <표 4>)보다도 훨씬 불안정하게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증치세 수출세액 환급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996년을 전후하여 또 2003년을 

전후하여 급속한 증가와 하락으로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림 3>에서 보았듯이 

환급합계 상대적 규모의 급속한 증가 패턴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림 4>를 보면 수출세액 환급합계에서는 그리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구성하는 환급 항

목 간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또는 <표 6>에서 보듯이 특

히 2002년의 경우 증치세 면세․공제․감액조절은 전년에 비해 282%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수출

재화 증치세 환급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20.6%나 하락하고 있다(절대액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

들 두 항목의 증가와 감소의 상호작용으로 수출세액 환급합계 규모는 합계규모로 볼 때 변화가 없

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對중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재

화 증치세 환급을 적용받는가, 아니면 증치세 면세․공제․감액조절을 적용받는가에 따라 크게 다

르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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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년도 대비 수출세액환급 합계 및 증치세 환급의 전년대비 증가율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치세는 전체세액규모가 비록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對중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세액 환급과 관련하여 불안정성이 크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증치세 부분 환급제도의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중국 정책당

국은 조세정책이란 국가의지의 산물이며, 조세란 국가 권익의 중요한 표현인 동시에 과세여부는 당

해 국가의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과세주권 행사 문제와 밀접하게 결

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의 이와 같은 시각을 고려한다면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의 부분환

급을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증치세와 관련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Ⅴ. 對중국 투자자의 대처방안

1. 최근의 조세정책과 소득과세 등의 대처방안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에서 조세정책이란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중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조세정책을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 삼

아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17) 첫째, 투자 및 수출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였다. 둘

17) 자세한 내용은 한상국(2004, p.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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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셋째, 농촌에서 '세비개혁(稅費改革)'을 실시해서 농

민 부담을 경감하였다. 넷째, 조세정책의 조정을 통해서 소비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조세징

수에 관한 법률도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등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18) 

제Ⅲ장 및 제Ⅳ장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간세목인 유통과세 및 소득과세의 불안정이 상당히 높고, 

최근 중국정부가 조세정책을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 삼고 조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적 상황 하에서 추진되는 조세정책의 역할 및 시각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중국세제의 불안정성이 큼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향후의 세제개혁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학자들과 정책당국간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

계로 전환,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WTO기본원칙과의 조화를 이루는 세제, 서부개발을 지원

하는 조세정책, 조세행정의 강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19) 따라서 중국

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투자 계획이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외자기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전가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 보았듯

이 외자기업소득세의 세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요 세원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세당국은 이전

가격조정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관련 법률에 의해, 매년 주요 조사대상 선

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의 약 30%이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격정보 및 관련기업간 업무왕래

에 대한 조사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세

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우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조세우대정책이 최근에는 IT 및 생명공학 등 

하이테크 산업, 인프라시설분야 등 업종(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20) 한국의 對중국 직

접투자는 제조업이 중심이고, 최근에는 전자 및 IT,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장비 등 자본 및 기술집

약형 업종을 중심(2000～2002년 전체 투자액의 48.0%)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

된 조세우대정책은 한국의 對중국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18) 1993년에 ｢稅收徵收管理法｣ 및 ｢徵管法實施細則｣을 제정․시행하였고, 1995년과 2001년에 ｢徵管法｣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2002년 9월 ｢徵管法實施細則｣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국(2004, 

p.155) 참조.

19) 王朝才(2002) 참조.

20) 국무원에서 2002년에 발표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등에 잘 나타나 있으며, 2003년 10월의 수출환

급률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첨단산업은 환급율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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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치세에 대한 대처방안
중국 정부는 세수의 방어 내지는 증수의 목적으로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의 부분환급을 실시하

고 있으며, 행정법규(行政規章)인 辦法 및 通知의 형태로 위임입법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재정

부(財稅字)와 국가세무총국(國稅發)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증치세의 부분 환급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출산업의 육성에 차질

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 환급은 세부담 증가로 연결되어 국가이익과 대외개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증치세의 부분 환급은 세제개혁의 지도이념이며 조세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공평한 세부담, 

세법의 통일 및 세제의 간소화 등을 지향하는 중국의 조세정책과 상치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유통과세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속

에서 증치세의 불안정성이 적지 않고 또한 수출세액 환급과 관련된 불안정성도 큰 상황이어서 對중

국 투자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세의 상당부분이 공향세(公享稅)제도를 

통하여 지방재정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동 이전재원의 중심에 증치세가 있어서 중앙정부가 세입확

대를 통한 지방경제정책을 표방한다면 증치세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증치세를 부담하는 대

중국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책당국의 조세에 대한 시각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하겠다. 제Ⅳ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에서는 조세정책을 국가의지의 산물로 보고, 조세

를 국가 권익의 중요한 표현인 동시에 과세여부는 당해 국가의 통치행위의 범주(課稅主權의 行使)에 

속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그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또 對중국정책의 수립 시에 필요한 사항

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가 국가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와 같은 시각

을 고려한다면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의 부분환급을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기

업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증치세의 불안정성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환급율 인하 및 상향 조정 등 제도적 사항은 중국적 시각에서 보면 과세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기업은 對중 투자계획을 재고하거나 추가확장계획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치세의 부분 환급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2003년 10월의 수출환급율의 하향 조정 조치에 의해 품목별로 환급율이 다르게 하향 조정

되었지만 첨단산업은 환급율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우대조

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용우위 보다는 차별화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브랜드 등에서 차별화 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으

며, 내수시장에도 동시에 진출하는 것이 증치세 환급의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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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세제도는 투자 준비단계에서 기업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의 중요한 외부환경이 되는 조세제도는 매우 중요하

며,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기간세목인 유통과세 및 소득과세의 불안정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조세정책을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 삼고 조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제도는 기업활동의 외부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세제의 불안

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제개혁에의 대비, 이전가격 과세 강화에의 대비, 조세우대정

책 변화에 대한 관심, 증치세 환급율의 조정에 대한 유연한 대처, 내수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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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ability of Chinese Tax Structure and 

the Guidelines for the Investors in China

 Han, Sang-Kook*․Kook, Joong-Ho**

The category of turnover taxes and income taxes, that are major tax items in China, are very
unstable. And recently Chinese government makes extra efforts to efficiently manage tax collection.
Because the tax syst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business, investors in China have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instability of Chinese tax system. We suggest the investors to
1. Be prepared for future tax reforms.
2. Be prepared for the strict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related with income tax on enterprises
and joint stock enterprises.

3. Be alert on the changes in preferential treatments in taxation.
4. Beware of the adjustment of the refund rate of value added taxes.
5. Use the partial refund of VAT to open up domestic market
6. Use the other strategic methods rather than low-cost strategy to cope with the instability of
VAT refund.

<Key words> tax instability, vat, income tax on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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